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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sweet taste perception, perception of sugar reduction, and utilization of nutrition labeling

according to the awareness of the self-perceived sugar intake reduc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Chungbuk Area. The

subjects (n=419)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wareness of Sugar Intake Reduction (ASIR) group, male=110,

female=109; Non Awareness of Sugar Intake Reduction (NASIR) group, male=115, female=85. The overweight/obesity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ASIR group than in the NASIR group for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The sweet taste

perception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ASIR group in male students than in the NASIR group. The purchase level of a

product with reduced sugar instead of the original product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ASIR group in male students than

the NASIR group. Beverage purchases after identifying the sugar content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ASIR group in male

students than in the NASIR group. The necessity of nutrition labeling educa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ASIR group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Based on these results, the correct perception of sugar reduction and continuous and

practical nutrition education of sugar intake reduction need to maintain healthy dietary habits in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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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시기로 바람직

한 식습관과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는 성인기 중반 이후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중요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Ryu

1993; Han & Cho 1998; Hong et al. 2013). 그러나 대학

생은 중·고등학교 때 보다 자유시간이 많아지고, 자택이외

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많아져 스스로 식생활을 결정해야 하

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잦은 아침결식과 야식 섭취 등 불규

칙한 생활패턴, 편의식품 이용 증가, 간식 과다 섭취 및 잦

은 외식 등 식습관 문제점과 조리능력 부족, 잘못된 영양지

식, 자신의 체형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미용을 목적으로 무

리한 체중 조절과 관련된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다(Bae et al.

2007; kim & Lee 2010; Lee et al. 2011; Kim et al.

2013). 최근에는 식사나 간식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편의식품의 선택이 증가되었고(Kim 2003; Lee et al. 2010),

편의식품을 자주 선택하는 경우 가당 음료나 고열량 식품 섭

취 증가와 관련이 있어 열량, 당류, 나트륨, 비타민과 무기질

의 영양불량을 일으키며(Yang & Shon 2009; Choi et al.

2010; He et al. 2012), 편의식품 이용 시 영양표시 확인 여

부 및 이해, 구매행동이 낮다고 보고하여(Lee et al. 2002;

Jung & Jung 2008) 식생활의 변화가 영양섭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신념모델에서 식행동이나 건강 관련 행동은 질병 위

험을 인지, 행동실천으로 인한 이익을 인지, 인지된 장애, 건

강신념, 자아효능감에 의해 변화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Rosenstock & Kirscht 1974; Rosenstock et al. 1988;

Shin et al. 2005), 노인을 대상으로 나트륨 섭취 감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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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에서 질병에 대한 올바른 신념이 높을수록 총 식이

자아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h et al. 2012). 식생

활에 대한 태도 및 건강에 대한 인식은 식행동에 영향을 주

며, 영양지식은 식행동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였다(Claro et

al. 2012). 성인을 대상으로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한 영양

지식 및 태도는 영양표시 이용 증가와 상관성이 있다고 보

고하여(Papadakis et al. 2010) 영양지식 수준과 인지 여부는

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3년 우리 국민의 1일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44.7 g으로 섭취열량 대비 8.9% 수준으로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총 열량의 10% 미만으로 섭취하는 권고기준

과 비교 시 우려할 수준은 아니나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9~

29세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섭취열량 대비 11.0%

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

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섭취권고기준 이상으로 섭취

하는 비율은 19~29세에서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

근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료를 기반으로 가공식품을 통한 당

류 섭취량이 총 열량의 10% 이상 섭취 시 10% 미만으로

섭취하는 사람에 비해 비만 39%, 고혈압 66%, 당뇨병 41%

의 질병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고(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2016a), 충치, 관상동맥질

환, 기억력 손상, 유방암 등의 건강문제와 관련이 높은 것으

로 보고되고 있어(Lustig et al. 2012; Te Morenga et al.

2014; Carwile et al. 2015)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당류

섭취량을 총 열량의 10% 이내로 낮추는 것을 2020년까지

목표로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19~29세 성인

의 당류 섭취량을 대부분 차지하는 가공식품의 주요 급원식

품은 음료류, 빵·과자·떡류 순으로 나타나(MFDS 2016a)

간식으로 손쉽게 구매하고 섭취하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같이 성인초기

의 당류 주요급원식품은 가당 음료의 섭취가 높은 것으로 보

고하였으나 당류 섭취 인지가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당류 섭취를 줄일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의 인식 여부에 따라 단맛 인지도,

당류 저감화 제품에 대한 인식, 영양표시 활용 및 당류 섭취

량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당류 섭취 줄이기 인식 확

대 및 당류 저감화 정책 수립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하고자 실시하였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 대상자는 충북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조사에 참여할 것

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시행되었다. 연구기간은 2016년

3월에서 2016년 10월에 걸쳐 학기 중에 실시하였으며, 총

419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본 연구는 대상자의

평소 당류 섭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에 따라 당류 섭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당

류 섭취 저감을 인식하는 인식군(남학생 110명, 여학생 109

명)과 당류 섭취 저감을 인식하지 않는 비인식군(남학생 115

명, 여학생 85명)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2. 신체계측

신장과 체중은 신장체중자동계측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고, 이를 이용하여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체중(kg)/[신장(m)]2)를 산출하였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권고

기준에 따라 저체중은 BMI 18.5 미만, 정상은 18.5 이상 23

미만, 과체중 23 이상 25 미만, 비만은 25 이상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3. 설문조사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Park et al. 2013; Yeon

et al. 2013; Yeon & Lee 2016). 설문지 구성은 일반사항,

평소 달게 먹는 식습관, 당류 저감화 관련 사항(평소 달다고

느낀 제품, 당류 저감 제품 구입 여부 및 저감 비율, 당류 섭

취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영양표시 활용 실태(건강

에 도움 여부, 음료 구입 시 영양표시 확인 여부, 물 대신 음

료 구입이유, 간식 구입 시 고려사항) 및 영양표시 교육의 필

요성, 단 간식 섭취 횟수 및 당류 섭취량 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평소 달게 먹는 식습관은 대상자의 주관적인 생각에 따

라 ‘전혀 달지 않게 먹는다’, ‘달지 않게 먹는다’, ‘보통으로

먹는다’, ‘달게 먹는다’, ‘매우 달게 먹는다’의 5점 척도로 분

류하고, 각각 1점에서 5점까지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달게 먹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단 간식 섭취 횟수를 통한 당

류 섭취량은 정량적 당류 섭취 빈도지를 이용하였고, 식품영

양성분데이터 베이스(MFDS 2015)를 이용하여 간식 종류별

당 섭취량을 산출하였다.

4. 단맛 인지도 판정

단맛 인지도 판정은 단맛 농도가 다른 5단계(0, 2.5, 5,

10, 20%) 시료의 단맛 인지 정도와 단맛 선호도를 구성으로

한 단맛 미각판정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Park et al. 2013).

단맛 미각판정프로그램의 단맛 인지 정도는 주관적으로 단

맛을 느끼는 정도(전혀 달지 않다, 달지 않다, 보통이다, 달

다, 매우 달다)와 단맛에 대한 선호도(매우 싫다, 싫다, 약간

싫다, 보통이다, 약간 좋다, 좋다, 매우 좋다)의 선택을 바탕

으로 단맛에 대한 미각을 판정하였다. 단맛 미각판정결과는

‘전혀 달지 않게 먹는 편’, ‘달지 않게 먹는 편’, ‘보통으로

먹는 편’, ‘달게 먹는 편’, ‘매우 달게 먹는 편’의 5단계 척도

로 분류하였고, 각각 1점에서 5점까지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

을수록 달게 먹는 것으로 단맛 인지도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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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분석

조사된 모든 자료는 SAS program (version 9.3)을 이용하

여 항목별 빈도와 백분율을 구한 후 유의성 검증은 χ2-test를

실시하였다. 점수화된 자료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고,

당류 섭취 저감 인식 여부에 따른 군 간의 평균치 비교는

Student’s t-test를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일반사항

당류 섭취 저감 인식 여부에 따른 연령 및 신체계측에 대

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남학생의 당류 섭취 저감 인식군 21.8세, 비인식군 21.3세, 여

학생의 인식군 20.1세, 비인식군 20.4세로 군간 차이가 없었

다. 신장, 체중과 체질량지수는 남학생의 경우 인식군은

175.1 cm, 75.5 kg, 24.6 kg/m2, 비인식군은 174.4 cm, 69.6 kg,

22.8 kg/m2으로 체중과 체질량지수는 인식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p<0.001). 비만도를 살펴본 결과, 과체중과

비만자의 비율이 인식군에서 23.6, 39.1%로 비인식군(21.7,

22.6%)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1). 여학생 인식군은

160.3 cm, 56.3 kg, 21.9 kg/m2, 비인식군은 161.7 cm, 54.9

kg, 21.0 kg/m2으로 군간 차이는 없었으나 비만도를 살펴본 결

과, 인식군에서 과체중과 비만자의 비율이 15.6, 20.2%로 유

의적으로 높았다(p<0.05).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평소 당류

섭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군에서 과체중과

비만 비율이 높게 나타나 당류 섭취는 체중과 관련이 있다

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2. 달게 먹는 식습관 및 단맛 인지도

당류 섭취 저감 인식 여부에 따른 주관적인 평소 달게 먹

는 식습관 및 객관적인 단맛 인지도 판정 결과를 분석한 결

과<Table 2>, 남학생의 경우 평소 달게 먹는 식습관은 인식

군과 비인식군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 단맛 인지 판

정 결과는 인식군이 3.4점으로 비인식군 3.7점에 비해 유의

적으로 낮았다(p<0.05). 여학생의 경우 평소 달게 먹는 식습

관은 인식군이 3.4점으로 비인식군(3.1점)에 비해 유의적으

로 높았고(p<0.05), 단맛 인지 판정 결과는 군간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자신이 평소 달게 먹는 주관적인 식습관 정도

와 객관적인 단맛 인지도 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볼 때, 남학

생의 경우 달게 먹는 주관적인 식습관은 인식군 3.0점, 비인

식군 3.0점으로 객관적인 단맛 인지도 평가 결과(인식군 3.4

점, 비인식군 3.7점)보다 낮게 나타나 자신이 인지하지 것보

다 더 단맛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 더 많은 당류 섭취로 연

결될 수 있다. 또한 남학생의 인식군은 비인식군에 비해 객

관적인 단맛 인지도 평가가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나 단맛을

덜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 당류 섭취 저감의 긍정적인 결과

를 보였다. 한편, 객관적인 단맛 인지도 판정결과는 1점은 전

혀 달지 않게 먹는 편에서 5점은 매우 달게 먹는 편인 것으

로 감안하여 볼 때, 남학생의 인식군의 3.4점은 ‘보통으로 먹

는 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Male (n=225)

　t-value or χ2
Female (n=194)

　t-value or χ2

ASIR (n=110) NASIR (n=115) ASIR (n=109) NASIR (n=85)

 Age (year) 021.8±2.51) 21.3±2.1 1.66 20.1±1.3 20.4±1.4 -1.49

 Height (cm) 175.1±6.00 174.4±5.30 0.95 160.3±5.10 161.7±5.10 -1.89

 Weight (kg) 075.5±11.7 069.6±11.7  3.77*** 56.3±9.5 54.9±9.3 1.08

 BMI (kg/m2) 24.6±3.5 22.8±3.4  3.84*** 21.9±3.5 21.0±3.3 1.94

 Underweight 02(1.8)2) 9(7.8) 11.28** 18(16.5) 17(20.0) 10.62*

 Normal 39(35.5) 55(47.8) 52(47.7) 55(64.7)

 Overweight 26(23.6) 25(21.7) 17(15.6) 07(8.2)

 Obesity 43(39.1) 26(22.6) 22(20.2) 06(7.1)

ASIR; Awareness of Sugar Intake Reduction, NASIR; Non Awareness of Sugar Intake Reduction
1)Mean±SD, 2)N(%), *p<0.05, **p<0.01, ***p<0.001

Weighted column percentage is presented and may not total 100% because of rounding

<Table 2> Subjective sweet taste perception and sweet taste perception of the subjects

Variables
Male (n=225)

t-value or χ2
Female (n=194)

t-value or χ2

ASIR (n=110) NASIR (n=115) ASIR (n=109) NASIR (n=85)

Subjective sweet taste perception1) 3.0±0.73) 3.0±0.7 0.26 3.4±0.7 3.1±0.8 2.38*

Sweet taste perception2) 3.4±1.3 3.7±1.2 -1.99* 3.4±1.2 3.1±1.2 1.67

ASIR; Awareness of Sugar Intake Reduction, NASIR; Non Awareness of Sugar Intake Reduction
1)1=tend to eat very unsweet, 5=tend to eat very sweet, 2)1=very unsweet-seeker, 5=very sweet-seeker, 3)Mean±SD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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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객관적인 단맛 인지도 평가와 함께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당류 저감화 제품에 대한 인식

간식으로 주로 섭취되는 제품유형을 제시하고 평소 달다

고 느낀 제품(탄산음료, 과자류, 빙과류, 발효유, 가공우유)을

다중 선택하도록 하여 분석한 결과<Table 3>, 남학생의 경

우 달다고 느낀 제품은 인식군과 비인식군 각각 가공우유

(80.0, 76.5%), 빙과류(71.8, 62.6%), 탄산음료(71.8, 59.1%,

p<0.05)로 나타났고, 여학생 역시 인식군과 비인식군 각각 가

공우유(70.6, 68.2%), 빙과류(67.9, 63.5%), 탄산음료(61.5,

47.1%, p<0.05) 순으로 나타나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인식군

에서 탄산음료를 달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

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가공식품 중 당류 섭취 주요 급원식

품은 음료류이며, 그 중 탄산음료의 당류 섭취가 다른 연령

대보다 19~29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MFDS

2016a). 음료를 하루 1캔 이상 마시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비만 위험이 2.7배 높은 것으로 보고하여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4) 당류

섭취기여도가 높고 손쉽게 구매 섭취할 수 있는 탄산음료와

같은 음료류의 당류 함량 확인 및 연령대별 당류의 주요 급

원식품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생애주기별에 맞는 당류 저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기존 제품에 비해 당류가 적게 들어간 제품에 대한 구매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항상 구매하겠다/구매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의 경우 인식군이 58.2%로 비인식군 35.6%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고(p<0.001), 여학생의 경우 인식군

(64.2%)과 비인식군(49.4%)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여중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저감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인 42.2%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Yeon et al.

2013) 이는 당류 섭취 저감을 인식하는 군에서 당류 저감 제

품의 관심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당류 저감화

제품을 구매한다면, 구매 가능한 저감 비율은 남학생의 경우

인식군과 비인식군 모두 ‘잘 모르겠다’가 32.1, 52.2%로 가

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20%’(23.9, 12.2%), ‘15%’(14.7,

15.7%), ‘25% 이상’(14.7, 7.8%) 순으로 나타나 군 간 유의

<Table 3> Thinking of reduced sugar product of the subjects

Variables
Male (n=225)

χ2
Female (n=194)

χ2

ASIR (n=110) NASIR (n=115) ASIR (n=109) NASIR (n=85)

Kind of the product to feel sweetened†

 Carbonated drink 79 0(71.8)1) 68 (59.1) 4.00* 67 (61.5) 40 (47.1) 4.01*

 Cracker 50 (45.5) 51 (44.4) 0.03 45 (41.3) 45 (52.9) 2.61 

 Sweetened ice 79 (71.8) 72 (62.6) 2.16 74 (67.9) 54 (63.5) 0.41 

 Fermented milk (yogurt etc.) 40 (36.4) 42 (36.5) 0.00 32 (29.4) 21 (24.7) 0.52 

 Flavored milk (strawberry, banana, etc.) 88 (80.0) 88 (76.5) 0.40 77 (70.6) 58 (68.2) 0.13 

 None 3 (2.7) 7 (6.1) 1.49 4 (3.7) 5 (5.9) 0.53

Purchase level of a product with reduced sugar instead of the original products

 Always 19 (17.3) 6 (5.2) 18.78*** 11 (10.1) 8 (9.4) 4.74 

 Very often 45 (40.9) 35 (30.4) 59 (54.1) 34 (40.0)

 Sometimes 42 (38.2) 61 (53.0) 29 (26.6) 30 (35.3)

 Rarely 1 (0.9) 10 (8.7) 8 (7.3) 10 (11.8)

 Never 3 (2.7) 3 (2.6) 2 (1.8) 3 (3.5)

Reduction proportion when you purchase product with reduced the sugar

 10% 10 (9.2) 12 (10.4) 14.29* 19 (17.4) 17 (20.0) 11.66* 

 15% 16 (14.7) 18 (15.7) 21 (19.3) 14 (16.5)

 20% 26 (23.9) 14 (12.2) 24 (22.0) 11 (12.9)

 25% 6 (5.5) 2 (1.7) 3 (2.8) 7 (8.2)

 ≥25% 16 (14.7) 9 (7.8) 13 (11.9) 3 (3.5)

 Don’t know 35 (32.1) 60 (52.2) 29 (26.6) 33 (38.8)

Effective method of reducing sugar intake

 Reduction of sugar content by law 28 (25.5) 28 (24.6) 1.57 30 (27.5) 15 (17.9) 6.05 

 Increase in nutrition education 34 (30.9) 42 (36.8) 19 (17.4) 24 (28.6)

 Increase in nutrition labeling of product 12 (10.9) 8 (7.0) 12 (11.0) 5 (6.0)

 Development of sugar-reduced product 36 (32.7) 36 (31.5) 48 (44.0) 40 (47.6)

ASIR; Awareness of Sugar Intake Reduction, NASIR; Non Awareness of Sugar Intake Reduction
1)N(%), †Respondents were allowed to select multiple choices, *p<0.05, ***p<0.001

Weighted column percentage is presented and may not total 100% because of ro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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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를 보였다(p<0.05). 여학생 역시 인식군과 비인식군

모두 ‘잘 모르겠다’가 26.6, 38.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

로 ‘20%’(22.0, 12.9%), ‘15%’(19.3, 16.5%), ‘10%’(17.4,

20.0%) 순으로 나타나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인식군에서 당

류 저감 비율이 높은 제품에 대한 구매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남

학생은 ‘영양교육 확대’가 인식군 30.9%, 비인식군 36.8%,

여학생은 ‘당류 저감제품 개발’이 인식군 44.0%, 비인식군

47.6%로 가장 높았으나 군 간 차이는 없었다. 식품등의 표

시기준(MFDS 2016b)에 따르면 영양소 함량의 차이가 다른

제품의 표준값과 비교하여 최소 25%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덜’, ‘더’, ‘감소’ 또는 ‘라이트’, ‘낮춘’, ‘줄인’의 용어를 사

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25%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

은 인식군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잘 모르겠다’와 저감 제품

의 비율을 잘못 알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영양교육 확대와 당류 저감제품 개발의 응답자 비

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볼 때 올바른 저감 제품의 인식을

위한 영양교육 및 다양한 저당 제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4. 영양표시 활용 및 영양표시 교육의 필요성

영양표시 확인이 건강에 도움 여부를 분석한 결과<Table

4>,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인식군

65.1%, 비인식군 61.7%)과 여학생(인식군 75.2%, 비인식군

63.5%)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음료 구입 시 당류 함량 확인

여부는 ‘확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의 경우 인식군이

14.7%로 비인식군(5.2%)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고(p<0.05),

물 대신 음료 구입이유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단맛이

좋아서’, ‘습관적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간식 선택 시 고려

사항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맛’을 가장 고려하는 것으

로 나타난 반면, ‘영양’은 매우 낮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간식으로 섭취하는 과자류, 초콜렛 및 사탕, 탄산음료,

햄버거, 피자와 같은 식품을 과잉 섭취 시 필요 이상의 열량

과 당류 섭취로 인해 충치, 집중력 결핍, 당뇨병과 같은 만

성질환, 비만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자극적인 입맛이 형성되

어 편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Song et al. 2005;

Lustig et al. 2012).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각교육에서는 교

육의 효과가 10개월 후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Reverdy et

al. 2008) 지속적인 미각교육과 간식을 먹는 이유로 부족되

<Table 4> Identification and education of nutrition labeling on food of the subjects

Variables
Male (n=225)

χ2
Female (n=194)

χ2

ASIR (n=110) NASIR (n=115) ASIR (n=109) NASIR (n=85)

Health effect of nutrition labeling identification

 Yes 71 (65.1)1) 71 (61.7) 0.34 82 (75.2) 54 (63.5) 3.96 

 No 12 (11.0) 15 (13.0) 9 (8.3) 7 (8.2)

 Don’t know 26 (23.9) 29 (25.2) 18 (16.5) 24 (28.2)

Beverage purchase after sugar content identification of nutrition labeling

 Yes 16 (14.7) 6 (5.2) 6.06* 8 (7.3) 4 (4.7) 0.57 

 No 91 (83.5) 105 (91.3) 96 (88.1) 77 (90.6)

 Don’t know 2 (1.8) 4 (3.5) 5 (4.6) 4 (4.7)

Reason for beverage purchase instead of water

 Habitually 38 (34.6) 28 (24.4) 8.90 28 (26.2) 22 (26.2) 6.89 

 Like sweet taste 48 (43.6) 66 (57.4) 74 (69.2) 51 (60.7)

 For health 4 (3.6) 1 (0.9) 0 (0.0) 2 (2.4)

 For nutrition supplement 16 (14.6) 11 (9.6) 2 (1.9) 1 (1.2)

 Easy to purchase 4 (3.6) 9 (7.8) 3 (2.8) 8 (9.5)

Consideration factor for selecting snack

 Expiration date 20 (18.2) 13 (11.3) 6.24 17 (15.6) 11 (13.1) 3.32 

 Taste 73 (66.4) 86 (74.8) 75 (68.8) 60 (71.4)

 Manufacturing company 0 (0.0) 2 (1.7) 1 (0.9) 0 (0.0)

 Food additives 4 (3.6) 1 (0.9) 2 (1.8) 0 (0.0)

 Nutrition 3 (2.7) 3 (2.6) 5 (4.6) 3 (3.6)

 Price 10 (9.1) 10 (8.7) 9 (8.3) 10 (11.9)

Necessity of nutrition labeling education

 Yes 99 (90.0) 80 (69.6) 14.44*** 100 (91.7) 62 (72.9) 12.26**

 No 11 (10.0) 35 (30.4) 9 (8.3) 23 (27.1)

ASIR; Awareness of Sugar Intake Reduction, NASIR; Non Awareness of Sugar Intake Reduction
1)N(%), *p<0.05, **p<0.01, ***p<0.001

Weighted column percentage is presented and may not total 100% because of ro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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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쉬운 영양을 보충하기보다 ‘맛있어서’, ‘습관적으로’와 같

은 이유로 섭취하는 비율이 높게 보고되어(Jung 2012) 식사

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질적으로 적절한 간식을 선택하여 섭

취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영양표시에 관한 영

양교육의 필요성은 남학생와 여학생의 인식군이 90.0, 91.7%

로 비인식군(69.6, 72.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p<0.001,

p<0.01). 영양표시 확인은 건강한 식생활관리의 활용방안으

로 이용될 수 있다고 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생활에

서 제품 구입 시 실천할 수 있는 영양표시 확인과 같은 행동

교육이 요구된다.

5. 단 간식 섭취 횟수 및 당류 섭취량

단 간식류의 주당 섭취 횟수와 간식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단 간식류의 주당 섭취 횟

수는 탄산음료가 남학생(인식군 3.2회, 비인식군 3.8회)과 여

학생(인식군 2.7회, 비인식군 2.8회) 모두 가장 자주 섭취하

는 간식으로 나타났으나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총 당

류 섭취량은 남학생의 인식군은 43.0 g으로 비인식군의 41.2 g

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여학생은 인식군이 48.0 g, 비인식

군이 43.7 g으로 군간 차이가 없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식

품 조리 및 가공 시 첨가되는 당류 섭취량은 총 열량 섭취비

율의 10%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고, 2015년에는 5% 이

내로 줄일 것을 추가로 제안하고 있다(WHO 2015). 본 연구

대상자의 총 당류 섭취량을 한국인영양섭취 기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에서 제시하는 필요 추정량의 열량

(성인 남성 2,600 kcal, 성인 여성 2100 kcal)을 기준으로 5%

(남성 32.5 g, 여성 26.25 g), 10% (남성 65 g, 여성 52.5 g)를

초과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5%와 10%의 기준이상으로 섭

취하는 대상자의 비율은 남학생의 경우 인식군 50.0, 17.3%,

비인식군 50.4, 15.7%로 군간 차이가 없었다. 여학생은 인식

군 68.8, 28.4%, 비인식군 54.1, 28.2%로 5% 이상 섭취자의

비율이 인식군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식품

의약품안전처의 자료에 의하면 19~29세의 10%이상 섭취자

의 비율이 47.7%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MFDS 2016a). 당류의 적정 섭취에 대한 교육 방안으로 최

근 영국에서는 어린이의 건강에 해로운 간식 또는 가당 음료

<Table 5> Intake frequency and total sugar intake consumption from the sweet snacks of the subjects

Variables
Male (n=225)

t-value
Female (n=194)

　t-value
ASIR (n=110) NASIR (n=115) ASIR (n=109) NASIR (n=85)

Intake frequency (time/week) 016.7±1431) 16.5±16.0  0.06 19.0±14.0 17.4±14.8  0.81

 Chocolate 1.1±1.7 1.5±2.4 -1.29 2.1±3.1 1.5±2.6  1.25

 Cake 0.3±0.7 0.4±1.6 -1.06 0.4±0.7 0.5±1.1 -0.82

 Bread 1.5±1.9 1.4±1.6  0.42 1.8±1.7 1.5±1.4  1.53

 Chocolate products 1.2±2.1 1.4±2.0 -0.52 2.1±2.6 1.6±2.2  1.45

 Ice cream 1.8±2.0 1.5±1.9  1.28 2.1±1.8 2.1±3.3  0.05

 Juice 1.9±2.8 1.5±2.0  1.40 2.2±2.6 1.7±2.3  0.34 

 Carbonated drink 3.2±3.1 3.8±4.5 -1.25 2.7±3.8 2.8±3.7 -0.22

 Sweetness milk 1.7±2.4 1.7±2.5 -0.16 1.7±1.9 1.5±1.7  0.86

 Liquid type yogurt 1.2±1.4 1.0±1.5  0.78 1.3±1.7 1.6±2.3 -0.76

 Hard type yogurt 0.9±1.4 1.0±1.5 -0.10 1.4±1.7 1.3±1.7  0.15 

 Coffee 1.8±3.6 1.3±2.7  1.15 1.2±2.7 1.2±2.4 -0.02

Sugar intake (g/day) 43.0±44.1 41.2±43.0 0.30 48.0±39.4 43.7±42.4 0.47

 Chocolate 1.5±2.7 2.1±4.0 -1.17 3.2±5.8 2.0±4.0  1.60

 Cake 0.6±2.1 1.1±4.8 -0.92 1.0±1.8 1.1±2.5 -0.50

 Bread 3.9±5.8 3.5±4.5  0.63 4.9±5.1 3.4±3.3  2.40*

 Chocolate products 2.2±4.5 2.4±3.7 -0.26 4.3±5.8 2.8±4.6  1.94

 Ice cream 6.9±9.6 5.0±6.7  1.71 7.6±6.9 08.5±15.4 -0.53

 Juice 05.9±10.9 4.2±6.3  1.47 6.6±9.1 5.4±9.0  0.89

 Carbonated drink 11.0±13.0 13.7±19.7 -1.23 09.2±16.4 09.0±13.8  0.10

 Sweetness milk 3.5±6.4 3.5±6.6 -0.07 3.5±4.3 2.8±3.5  1.19

 Liquid type yogurt 3.1±4.1 2.5±3.9  1.01 3.6±4.8 4.5±7.8 -0.91 

 Hard type yogurt 1.8±3.1 1.7±2.7  0.13 2.5±3.3 2.4±3.3  0.24 

 Coffee 2.6±6.0 1.6±3.6 1.50 1.7±4.3 1.7±3.6 0.08

Subjects who consumed total sugar intake over WHO recommendation (%)

≥5% 55(50.0)2) 58(50.4) 0.00 75(68.8) 46(54.1) 4.38*

≥10% 19(17.3) 18(15.7) 0.11 31(28.4) 24(28.2) 0.00

ASIR; Awareness of Sugar Intake Reduction, NASIR; Non Awareness of Sugar Intake Reduction
1)Mean±SD, 2)N(%),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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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섭취를 줄이기 위해 학부모가 자녀의 간식섭취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루에 100 kcal 간식을 2회로 제한하는 가이드

제공(Public Health England 2017) 등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

한 구체적인 교육지침이 제공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생애주기에 맞는 적합한 교육 및 실천 가능

한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충북지역 대학생 419명을 대상으로 평소 당류

섭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당류 섭취 저감을 인

식하는 인식군(남학생 110명, 여학생 109명)과 당류 섭취 저

감을 인식하지 않는 비인식군(남학생 115명, 여학생 85명)으

로 구분하여 단맛 인지도, 당류 저감화 제품에 대한 인식, 영

양표시 활용 및 단 간식류의 섭취 횟수와 당류 섭취량을 비

교 평가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당류 섭취 저감 인식 여부에 따른 연령 및 신체계측에 대

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과체중과 비만자의 비율이

인식군에서 비인식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으로 생각하는 평소 달게 먹는 식습관은 여학생의 인식군이

유의적으로 높았던 반면, 단맛 인지 판정결과는 남학생의 인

식군에서 유의적으로 낮았다. 간식으로 주로 섭취되는 제품

유형을 제시하고 평소 달다고 느낀 제품(탄산음료, 과자류,

빙과류, 발효유, 가공우유)을 다중 선택한 결과, 남학생과 여

학생 모두 인식군에서 탄산음료 응답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

았다. 기존 제품에 비해 당류가 적게 들어간 제품에 대한 구

매 여부는 ‘항상 구매하겠다/구매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

학생의 인식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았고, 여학생은 군간 차이

가 없었다. 당류 저감화 제품을 구매한다면, 구매 가능한 저

감비율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인식군에서 당류 저감 비율

이 높은 제품에 대한 구매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

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남학생은 ‘영양

교육 확대’가 여학생은 ‘당류 저감제품 개발’이 가장 높았다.

영양표시 확인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

학생과 여학생 모두 높았다. 음료 구입 시 당류 함량 확인

여부는 ‘확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의 경우 인식군에

서 유의적으로 높았고, 물 대신 음료 구입이유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단맛이 좋아서’가 가장 높았다. 간식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맛’을 가장 높은 반면,

‘영양’은 매우 낮았다. 영양표시 교육의 필요성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인식군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단 간식류의 주당

섭취 횟수는 탄산음료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가장 자주 섭

취하는 간식으로 나타났으나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총

당류 섭취량은 군간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평소 당류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 단맛

인지도 평가가 낮게 나타났고, 당류 저감화 제품에 대한 구

매의지 및 영양표시의 당류 확인 후 음료를 구입하는 비율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양표시 영양교육의 필요성

의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당류 섭취 저감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당류 섭취를 위한 실생활에서 실천

하는 태도와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영양교

육 확대 및 당류 저감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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